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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현실인가?

7

5차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본 가정’ 하에서는 
2055년부터 기금이 47조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엔 출산율 1.2 반등, 마이너스 성장의 부재, 기금수익률 4.5% 유지,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이라는 ‘중립적인 기본 가정‘ 하에서 해당된다.
정말 이것이 ‘중립적이고 기본적인’ 현실인게 말이 될까?

그래도 괜찮다! “가만히 있으라.”



누가
현실인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기후 위기로 물가상승률은 높아지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아주 미약하게 반등했지만 여전히 심각하다.
경제성장률은 비관적으로는 이미 2040년에 역성장한다.

이래도 사실을 말하면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사람이 된다.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괜찮다!



누가
가장
고통받는가?

한국재정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2000~2009년생의 수익비는 22%가 감소했고, 

1960~1969년생의 수익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며 취업난을 겪고 있지만,

고도성장과 부동산 펌핑을 모두 누린 그들은 역시 손해를 보지 않는 귀재다.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괜찮다!



누가
가장
고통받는가?

형평성을 위해 차등인상안도 나왔지만 보기좋게 무시당했다.

그들은 5년~10년 정도만 13%를 내면 되지만,

우리는 3~40년동안 13%를 꼬박꼬박 내야만 한다.

우리 아래, 우리 자식 세대는 또 얼마를 내야 할까.

내가 좀 덜 받아도 좋으니 내 자식 한 푼이라도 

더 주고싶은 마음에 자동조절장치라도 넣자고 했지만 그마저도 무시당했다.

분명 개혁으로 안정성은 걱정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조항 하나 넣자는데 반대를 하는걸까.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괜찮다!



누가
가장
고통받는가?

번듯한 직장 찾고 사랑을 찾고자 하는 꿈.

나 닮은 자식 하나 낳아 기르고 싶은 꿈.

그런 자식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꿈.

내 자식만큼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꿈.

‘나’의 꿈이자, ‘부모님’의 꿈이고, ‘자녀’의 꿈일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자녀이자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괜찮다!



누가
가장
무책임한가?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괜찮다!

모수 먼저 고치고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

그러나 이미 구조를 박살내고 모수를 고쳤다.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괜찮다!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 언제까지?

그들은 말한다.



The End


